
과학적 발견
누가 산소의 발견자인가?



플로지스톤

가연성 물질에 포함된 물질 - 물질을 기름지게 하는 요소 - 타는 기운



플로지스톤

금속에 포함된 플로지스톤이 방출되면 회[재]가 남는다(녹이 슮).



연소-녹슮-호흡에 대한 통일적 이해 : 모두 산화 반응!

공기 중에 플로지스톤이 포화되면 호흡도 연소도 지속 불가능



플로지스톤 이론의 실험적/기술적 응용

금속의 제련 

금속회 + 숯[재+플로지스톤] → 
금속[금속회+플로지스톤] + 재



산소의 발견

➤ 영국의 성직자 겸 과학자 조지프 
프리스틀리가 플로지스톤 이론의 
다양한 예측을 실험적으로 확인
하는 과정에서 발견(1774) 

➤ 첫 이름 : 플로지스톤 빠진 공기



프리스틀리의 예측

수은수은회

플로지스톤

공기 중의 플로지스톤을 이용하면 금속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.



‘플로지스톤 빠진 공기’ (1774) 볼록렌즈의 이용



‘생명의 공기’로서의  
플로지스톤 빠진 공기



라부아지에의 재실험 : 반응 전후의 질량과 부피 측정

수은회



라부아지에의 재해석

수은산화수은

산소

수은 + 산소 → 산화수은[수은회] 

산화수은[수은회] → 수은 + 산소







산소는 누가 언제 발견했는가?

➤ 프리스틀리 : 이후 산소로 규명될 기체의 수집 

➤ 그러나 그의 기체 시료는 순수하지 못했으며,  
그는 그 기체를 “플로지스톤 빠진 공기”라 생각. 

➤ 라부아지에 : 그 기체의 본성까지 규명? 

➤ 1775년에 그는 그 기체를 ‘온전한 공기’로 간주 

➤ 1777년에야 그는 그 기체를 ‘산소’라 명명 

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산소를 ‘산성의 원리’로 이해 
“산소 기체 = 산소기 + 열소”라고 잘못 주장했음.



산소 패러다임의 미해결 문제들

➤ ‘산소(oxygen)’라는 명칭 : 산을 만드는 물질  

➤ 산에 대한 플로지스톤 이론을 거꾸로 뒤집은 것 

➤ 그런데 염산에도 산소가 있나? 

➤ 연소가 산소와의 결합을 의미한다면 열은 왜 나는가? 

➤ 산소 기체 = 산소기+열소 

➤ 물체가 산소와 결합될 때 열소가 방출! 

➤ 문제 : 탄소 + (산소기+열소) → 산화탄소 + 열소 

➤ 금속들이 플로지스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서로 다른 

금속들은 비슷한 특성을 지니는가?



복합적 사건으로서의 과학적 발견 BY 토머스 쿤

새로운 종류의 현상의 발견은 패러다임의 변화 동반! 

라부아지에는 산소의 발견보다 새로운 연소 이론 강조

새로운 종류의  
현상의 발견

무언가가 있다는 확인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



왜 라부아지에는 다른 개념을 제안할 수 있었을까?

➤ 라부아지에는 산소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

➤ 플로지스톤 이론이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 

➤ 연소 중인 물체가 공기 중의 무언가 흡수한다고 생각 

➤ 이러한 의심과 추측들 -> 수은 실험 -> 산소 연소 이론으로 구체화 

➤ 반면 프리스틀리는 이러한 의심이 없었음



무슨 카드인지 맞춰보세요



새로운 범주가 나타나기 전까지  
기존의 범주는 관찰을 방해하며  
대상은 제대로 기술되지 못한다



라부아지에의 새로운 패러다임

➤ 연소는 산소와의 결합 

➤ 33종의 새로운 원소 확립 

➤ 빛, 열소, 산소, … 염산기, … 

➤ 화합물은 구성원소로 명명 

➤ 아연꽃 → 산화아연  

➤ 고정된 공기 → 산화탄소 

➤ 비트리올 → 황산 

➤ 화학반응식과 질량 분석 정착 

➤ 반응물과 생성물의 정량적인 등식  

➤ 화학반응 과정에서 구성원소는 사
라지지 않고, 재조합될 뿐! 

➤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은 포기



불타는 프리스틀리의 집(1791)


